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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4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5차 본조사(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실시와 점차적인 급여인상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고령자, 자산효과이론, 자산, 우울, 삶의 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elderly (45 years old or older). To this end, we used the 

data from the KReIS 5th Main Survey (2013). SPSS 21.0 and AMOS 25.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analysis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assets of middle-aged and old age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nd the depres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assets of the 

elder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life. Third, the effects of asset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were found to be mediated by depression of middle-aged peopl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middle age generation's asset formation support program, the 

universal implementation of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generation, and the gradual increase i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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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년층의 준비되지 않은 조기

은퇴와 이미 노인기에 접어든 은퇴노인의 경우도 노후생

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자산이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이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은

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까지의 근로경력과 상

관없이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으로 재취

업하고 있어 이들 역시 충분한 자산을 비축할 여력이 없

다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빠른 은퇴와 자녀의 교육과 

혼인 비용 등의 요인으로, 자산의 감소는 중년기 때 이미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2].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주의 연령별 자산을 살펴보면, 30대미만에서는 평균 

9,906만원, 30대 31,039만원, 40대 44,322만원, 50대 

48,021만원, 60대 41,202만원을 기록하여, 60대에 이르

기 전에 이미 자산규모의 감소가 시작함을 알 수 있다[3].

중고령자들은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이전보다 

더 낮은 비정규직 경제활동 참여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자산 안정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시

장에서 실질적인 은퇴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

구조와 자산빈곤의 문제는 결국 중고령자에게 심리·정서

적인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즉, 중고령

에게는 소득과 자산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

나 상실은 개인에게 무력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게 한다. 특히, 사회적 원인

론(social causation)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때 자산과 

우울증의 관련성은 빈곤과 정신건강 사이의 상관성과도 

유사하다[4]. 왜냐하면, 사회적 원인론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하위층에 따라붙은 삶의 역경들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건강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 등이 계층

적 지위와 정신건강 간의 부정적인 관련성을 초래한 것

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5].

자산효과이론[6]에 의하면 자산은 가구의 안정성 향

상, 개인의 미래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 우울을 완화시켜

주고 자아존중감의 유지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한다. 자산은 유형, 무형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로서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장소이며, 이러한 

자산은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남은 자금을 통해 형성되

는 것으로서 소득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7]. 

자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사회계층적 관점, 소비주의적 관점 

및 발달론적 관점이다[8]. 특히, 여기서 주목할 관점은 사

회계층 관점이다. 사회계층 관점은 자산이 소득과 비교해 

장기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며 노인 자신의 삶 뿐만 아니

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산은 소득빈곤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 

처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자산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자산과 삶의 만족 간

에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

은 중고령자 자산의 영향이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

에 미치는지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고령

자의 자산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우울감을 감소

시키고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대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2 :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 중고령자의 자산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울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우울감

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산효과이론 

생애주기가설(the life-cycle hypothesis)과 완충재고

이론(buffer-stock theory)을 기반으로, Nam, Huang, 

Sherraden[9]은 자산을 미래 소비를 위한 창고로 정의하

였다. 이 가설과 이론 모두 인간이 가능한 한 최상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고,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지속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짐을 가정한다[10]. 자산효과이

론은 Sherraden[6]에 의해 언급된 이론으로, 자산은 경제 

위기가 낳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며[11], 가정해체[12], 가

구스트레스[13] 그리고 부부갈등[14]으로부터 보호한다. 

Sherraden[6]은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 자산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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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축적되어 가치저장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3].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지 못한 자산빈곤에 대한 기준과 개념에 대해

서는 아직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다. 남상호[15], 이영라·

이숙종[1]는 자산빈곤의 개념을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

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하였고, 유태균 외[16]는 일정기

간 동안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데 있어 자산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실제로 자산의 중요성은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

난다. 즉, 20세이상 가구주의 순자산과 가족갈등수준 간

에 우울의 매개효과 연구[17], 중고령자의 자산(부동산 

자산)이 삶의 만족 영향에 관한 연구[18], 전기-중기-후

기 고령자의 개인순자산과 가구총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금융

자산, 부동산자산)과 소득(부동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이 

삶의 만족 영향에 관한 연구[20], 노인의 자산이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1,22]와 성공적 노화

에 미치는 영향 연구[23] 등이 있으며, 노인의 자산이 우

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5,10]가 있다. 선행연구

의 분석결과, 20세이상의 가구주의 자산은 우울과 가족

갈등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령자와 노인의 

자산은 삶의 만족과 성공적 노화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2 자산, 우울, 삶의 만족 관계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24], 노인의 자산이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건강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다.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

어나 가구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25], 자산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다는 연구[26] 등의 선행연구를 통

해 자산이 우울에 부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자산과 사회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유사

한 연구는 노인가구의 자산수준과 우울 간의 사회적 관

계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한 연구[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을 서로 접촉하고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규정하여[27] 사람의 수, 상

호작용 접촉빈도, 서로 아는 정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

다. 분석결과, 노인가구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중고령 여성의 우울증상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28]

에서는 중년여성에 비해 고령 여성이 우울 증상에 더 취

약하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

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경호[29]의 노인의 우울과 생

활만족도 간의 종단적 연구에서 노년기 우울과 생활만족

도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였다. 그는 우울의 예방이나 감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이거나 그 반대의 인과관계에 바탕을 둔 개입은 실증

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바, 제3의 공통요인(예: 자아존

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입을 통해 우울을 낮추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자산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자산효과로 우울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자산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

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파악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효과이론을 토대로 중고령

자의 자산수준, 우울감,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고령가구의 자산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서 활용되는 연구의의가 있을 것이다.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 중고령자의 자산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 : 중고령자의 자산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데 우울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4 :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대, 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소득)은 우

울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4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

산이 우울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산

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KReIS) 5차 본조사(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

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

사하며 현재까지 6차(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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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

를 사용한 이유는 2013년 5차 본조사에서 1955년～

1962년생 가구원이 있는 1,201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

가하여 통합표본을 구축한 첫 번째 조사이고, 원표본 유

지율이 100%임을 고려하였다. 

KReIS 5차년도 본조사는 조사표 별로 응답자가 다른

데, 가구용 조 사표는 원칙적으로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

자 중 가구의 경제사정을 가 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

정하여 응답받았다. 개인용 조사표는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가 응답하였는데, 50세 이상 가구원이면 모두 조사

했으며, 50세 미만이라도 50세 이상인 가구원의 배우자는 

조사하였다. 5차년도 조사에서는 8,411명의 개인을 조사

성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데이터는 제외하고, 최

종 분석대상은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8,058명이었다.

3.2 변인의 측정도구

주요 분석변인는 독립변인로 총순자산, 매개변인로 우

울감, 종속변인로 삶의 만족을 분석할 것이다. 순자산은 

자산(현재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소유주택, 소유 사업체, 

기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부채(부채 잔액 및 

원리금 상환금)를 차감하고 남은 자산을 분석하였다. 3차

년도부터 개인조사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측정한 우울 및 

불안척도는 Derogatis[30]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도구 SCL-90-R을 김광일 등[31]이 한국어로 번언하여 

표준화시킨 총 9가지 차원의 정신진단검사 목록 중 우울

을 측정하는 13문항과 불안을 측정하는 10문항을 함께 

구성하여 5점 척도롤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이나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

다[32]. 4차년도부터는 Radloff[33]의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번안한 조맹제, 김계희[34]가 한국형 CES-D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17개의 부정문항과 3개의 긍정문항으로 진

술되어 있다. 긍정문항은역산하였다. 총 20문항 4점 척도로 총 

6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울감의 신뢰도는 α=.929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척도

는 ‘생활전반’,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집’,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

부생활’, ‘직업’, ‘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로 총 12문항 구

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삶의 만족의 신뢰는 α

=.838로 나타났다. 

통제변인로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배우자 유무), 학

력, 건강상태, 가구원 소득 등을 분석하였다. 

3.3 분석절차와 방법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분석하고, 변인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하고, 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우울감의 매개효과 분석

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득과 자산변인는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

료의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않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변인는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을 

실시한 뒤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5.0을 사용하였다. 

3.4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Fig. 1. 참고).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통계인구학적특성은 아래와 같다

(Table 1 참조). 성별은 여성이 57.9%로 남성보다 1.38

배 높고, 연령대는 중년(45∼64세)이 50.9%로 고령(65

세이상)보다 1.04배 높고 평균연령은 64.46세로 나타났

다. 학력은 중학교이하가 58.3%로 고등학교졸업보다 

1.40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이상이 70.1%

로 좋지않음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소득, 총자산, 총

부채, 순자산은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않아 자연로

그(log) 함수로 변환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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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첨도, 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울감은 평균 9.099

(표준편차 8.587)로 낮게 나타났고, 삶의 만족은 평균 

28.123(표준편차 5.806)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variable Frequency %, (people numbers) Remarks

gender
male female

42.1%(3,389) 57.9%(4,669)

age range 

middle age
45～64 years odl

old age
65 years old or older average

64.46세
50.9%(4,089) 49.1%(3,96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and above

41.0%

(3,304)

17.3%

(1,395)

41.7%

(3,352)

marital 

status

spouse
divorce, bereavement, 

single

74.6%(6,013) 25.4%(2,045)

health
not good usually good

29.9%(2,368) 27.8%(2,206) 42.3%(3,357)

division
at 

least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dwarf Kurtosis

income
(thousand 

won)
0.00 364,200 13,539 19,433 4.396 46.03

income
log

2.30 12.81 8.93 1.35 -.438 -.193

total assets 

(thousand 
won)

0.00 6,180,000 126,502 2.61 7.696 110.47

total asset 
log

4.61 15.64 10.95 1.83 -.846 .269

total Dept 
thousand 

won)
0.00 2,950,000 12,812 60,798 18.989 725.64

total dept 
Log

5.70 14.90 10.45 1.38 -.504 .457

net assert 
(thousand 

won)

0.00 6,060,000 113,689 2.32 7.521 110.41

net assert 

log
4.61 15.62 10.86 1.81 -.834 -.263

depression 0.00 60.00 9.099 8.587 1.517 2.909

life
satisfaction

4.00 45.00 28.123 5.806 -.112 -.176

Table 1. Statistic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ajor 

variables

4.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연로그를 취한 순자

산은 우울감(r=-.153,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삶의만족(r=.229, p<.001)과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결과 VIF값이 1.269∼1.881로 모두 1에 근접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 (2) (3) (4) (5) (6) (7) (8) (9)

(1) 1

(2) 
.038

** 1

(3)
-.300

***
-.478

*** 1

(4)
-.292

***
-.294

***
.354

*** 1

(5)
-.453

***
-.394

***
.465

***
.156

*** 1

(6)
-.146

***
-.393

**
.368

***
.254

***
.367

*** 1

(7)
-.419

***
-.045

***
.267

***
.077

***
.453

***
.139

*** 1

(8) .110*** .231*** -.240*

**
-.237*

**
-.262*

**
-.421*

**
-.153*

** 1

(9)
-.232

***
-.342

***
.358

***
.510

***
.403

***
.523

***
.229

***
-.486

*** 1

**p<.01, ***p<.001
(1) gender, (2) age group, (3) education level, (4) marital status, (5) 
income log, (6) physical health, (7) net accests log, (8) depression, (9) 
life satisfaction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4.3 경로분석

본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Fig. 2와 Table 3 참조). 분석결과 순자산로그는 

우울감(B=-.313,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

고, 순자산로그는 삶의 만족(B=.219,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순자

산은 우울감(B=-.160, p<.001)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삶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자산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반면

에 삶의 만족은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인인 연령대(B=.231, p=.532)를 제외하

고 우울감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하고, 교육수준

(B=-.056, p=.170)을 제외하고 삶의 만족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일 때, 우울

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졌으며,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우

울감은 낮아졌으며, 배우가자 있을 때 우울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졌으며, 소득(로그)가 높아질수록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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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졌으며,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Fig. 2. Path analysis

4.4 우울의 매개효과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래핑 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참

조). 순자산(로그)이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나타난 

총효과가 .269, 직접효과 .219, 간접효과 .050으로 나타

났는데, 이 때 순자산(로그)와 삶의 만족 사이에 우울감

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울감은 두 개의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순자산(로그) 수준이 증가할

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이 

높아지며, 그리고 순자산(로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요인을 거치지 않고도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net assert(log) →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269*** .219*** .050***

***p<.001

Table 4. Analysis of total effect of assets and 

depression on lLife satisfaction

또한, 매개효과 검증의 다른 방법인 Sobel 테스트 결

과 Z=5.664(p<.01)로 나타나 순자산과 삶의 만족 간에 

우울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고찰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진

다는 선행연구[5, 10]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중고령자

의 우울감은 삶의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고령 여성의 우울증상이 많이 보일수

록 삶의 만족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27] 결과와 맥을 같

Estimate
S.E. C.R. P

Ado
ptedB B

main

varia
ble
effec
t

depressi
on

<---
net 
assert

-.313 -.069 .054 -5.833 *** ○

life
satisfact
ion

<---
depressio
n

-.160 -.247 .006
-26.65
5

*** ○

life
satisfact
ion

<---
net 
assert

.219 .075 .029 7.678 *** ○

Cont
rol
varia

ble
effec
t

depressi
on

<---gender -.810 -.048 .174 -4.665 *** ○

depressi
on

<---
age 
range

.231 .014 .172 1.348 .532×

depressi

on
<---education -.141 -.022 .066 -2.141 * ○

depressi

on
<---

marital 

status

-2.68

2
-.140 .197

-13.61

1
*** ○

depressi

on
<---

income

log
-.625 -.101 .068 -9.203 *** ○

depressi

on
<---health

-3.02

3
-.353 .088

-34.29

9
*** ○

life

satisfact
ion

<---gender .364 .033 .092 3.937 *** ○

life
satisfact
ion

<---
age 
range

-.234 -.022 .091 -2.574 * ○

life
satisfact
ion

<---education -.056 -.014 .035 -1.600 .170×

Table 3. Path analysis result between asse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
ion

<---
marital 
status

4.906 .397 .106 46.365 *** ○

ife

satisfact
ion

<---
income

log
.780 .196 .036 21.633 *** ○

ife
satisfact
ion

<---health 1.592 .288 .050 31.731 *** ○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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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고 있다. 셋째,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8], 

고령자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선

행연구[96],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금융자산, 부동산자

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0],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21, 22]와도 일치하고 있다. 넷째, 중고령자의 자산

은 우울감의 매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세이상 가구주의 순자산과 가

족갈등수준 간에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35], 자

산이 가족갈등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서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우울이 증가할

수록 가족갈등수준이 높아진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즉, 중고령자의 자산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중고령자의 자산이 많을수록 우울은 감

소하고 삶의 만족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

기 위한 정책적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교육과 은퇴준비

를 위한 금융·재무설계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 전 세대와 은퇴 후 세대간의 차별적인 교육프로그

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중고령자의 자산수준은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고령자의 우울감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보건의료적 서비스 개입[36]뿐만 아니라, 자

조모임 활성화, 사회관계망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어, 중년세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노

인세대의 기초연금의 보편적 실시[37]와 점차적인 급여

인상 등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산 축적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중고령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자산유형별 형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자산수준이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산효과이

론[6]에 의한 중고령자의 자산은 우울감을 낮게 하고 삶

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밝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본조사를 횡

단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자산과 신체적 건강 및 우울과의 관계를 1차

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관계 만족도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자산과 삶의 만족도 간에 가족관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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